
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. Eng., 2010, Vol. 16, No. 1 1004

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16권 제1호 2010년

활성탄에 의한 Cr(VI)의 제거기작에 대한 잘못된 해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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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롬은 합금, 도금, 피혁공업, 염료 및 부식방지제 제조 등에 널리 쓰이는 중금속이며, 수계에서

는 주로 3가 또는 6가의 산화수 형태로 존재한다. 이 중 6가크롬은 발암물질로 의심되어 미국환

경보호청은 6가크롬의 방류수 배출기준을 0.05 mg/L이하로, 총크롬은 2 mg/L이하로 규정하고 

있다. 현재 음이온성인 6가크롬을 함유한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선 강산

조건에서 화학환원제를 투입하여 양이온성인 3가크롬으로 환원시킨 후, 소석회나 가성소다로 

중화시키면서 수산화침전물 형태로 분리 처리하는 것이다. 비록 이 방법은 타 방법들에 비해 공

정비용이 낮은 편이지만, 많은 양의 약품이 투입되고 중금속 함유 슬러지가 다량으로 발생한다

는 단점이 있다. 또한 희석효과 없이는 미국환경보호청이 규정하는 방류수 배출기준인 0.05 

mg/L 이하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. 따라서 그 대안으로써 활성탄흡

착공정이 제안되고 있다. 사실 활성탄은 이미 하폐수처리공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

인 흡착제이다. 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

다.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활성탄에 의해 6가크롬이 제거되는 기작이 잘못 해석되고 

있다는 것이며, 그 오류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재생산된다는 것이다.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

양한 분석방법 및 모델링 연구를 통해 활성탄에 의해 6가크롬이 제거되는 기작을 명확히 규명

하고, 다양한 환경인자들에 의해 6가크롬이 제거되는 거동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거기작에 

근거하여 재해석하는 것이다.  


